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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한눈에 보는 이달의 시장 · 데이터 기준 2026-09-30

RATES KCCI 4,678p · ▲ +1.9% MoM

CONTRACT 스팟 급등분의 계약 반영 가속

CAPACITY 향후 null주 결항률 6.4%

DEMAND ·  COST 물동량 완만, 연료비 하락

NEXT MONTH 다음 달 체크 포인트

KCCI 항로별 월간 등락률 히트맵 (%)

항로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미주서안 ▲16.5 ▲13.9 ▲90.4 ▲2.4 ▲17.8 ▲11.1

미주동안 ▲17.1 ▲13.7 ▲69.5 ▲21.4 ▲19.7 ▲7.7

북유럽 ▼12.5 ▲19.4 ▲66.3 ▲4.8 ▼8.7 ▼16.9

지중해 ▼11.2 ▲19.5 ▲42.2 ▲3.9 ▼13.7 ▼23.8

중동 ▲14.0 ▼2.5 ▲13.2 ▲9.9 ▲15.7 0.0

호주 ▲11.4 ▲19.0 ▲53.8 ▲35.9 ▲6.4 ▲9.1

남미동안 ▼5.9 ▲39.0 ▲98.0 ▼16.1 ▲17.7 ▲4.0

남미서안 ▼3.4 ▲19.9 ▲74.9 ▼15.7 ▲35.1 ▼6.6

남아프리카 ▼3.2 ▲5.1 ▲13.8 ▲5.1 ▲2.5 ▲1.8

서아프리카 ▲3.0 ▲4.3 ▲21.6 0.6 ▼3.4 ▼8.0

중국 ▼3.4 ▼7.1 ▲3.8 ▲1.9 ▲1.8 ▼3.6

일본 ▲2.9 ▼2.9 ▼6.7 ▲7.7 ▼2.1 0.9

SCFI ▲ +2.0% · WCI ▼ -0.7% MoM — 원양 지수 동반 상승

BDI ▼ -4.7% MoM — 컨테이너-벌크 상반된 흐름

계약-스팟 갭(CCFI/SCFI 비율, 2026-09-28 기준): 52.5% (4주 전 51.2% → 비율 상승 = 계약이
스팟을 따라잡는 중 = 갭 축소)

SCFI→CCFI 전이 시차: 3주 (상관계수 0.72)

예정 729편 중 47편 결항 — week 37 (7–13 September) to week 41 (5–11 October)

출항 예정 비율 93.6% (Drewry Cancelled Sailings Tracker, 04 Sep 2026)

RWI/ISL 글로벌 컨테이너 처리량 지수 141.9 (▲0.07% MoM) — 2026-10-06 기준

KCCI 종합 ▲+1.9% MoM vs VLSFO ▲+1.7% MoM — 괴리 0.2%p (운임이 연료비를 크게 앞서
는 폭 = 선사 마진 방향의 정량 신호)

① 계약-스팟 갭이 추가로 축소되는지 여부  ·  ② 벙커유-운임 괴리가 현재 0.2%포인트에서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  ③ 유럽 항로의 KITA-KCCI 갭이 현재 12.0%에서 좁혀지는지 여부와
튀르키예 철도 폐쇄 구간의 복구 일정

최근 6개월 · 월말 최근접 공표주 · ±1% 이내 보합 · 출처 KOBC

L
O

G
IS

IG
H

T
 M

O
N

T
H

L
Y

 I
N

T
E

L
L

IG
E

N
C

E
 ·

 V
O

L
.1

0
 ·

 O
C

T
O

B
E

R
 2

0
2

6

© 2026 Logisight Maritime Intelligence monthly-analysis-2026-10 · 2



S E C T I O N  0 1

01
핵심지표 & 시황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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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망 점검

지수 최신값 기준주 WoW MoM

SCFI 종합 3,662p 2026-09-28 ▼ -0.7% ▲ +2.0%

SCFI 미주서안 7,578p 2026-09-28 ▲ +0.2% ▲ +9.2%

SCFI 미주동안 10,528p 2026-09-28 ▼ -0.5% ▲ +4.8%

SCFI 유럽 2,199p 2026-09-28 ▼ -9.3% ▼ -19.0%

KCCI 종합 4,678p 2026-09-28 ▼ -1.7% ▲ +1.9%

CCFI 종합 1,924p 2026-09-28 ▲ +0.3% ▲ +4.7%

WCI 종합 $4,434/FEU 2026-09-28 ▼ -0.8% ▼ -0.7%

BDI 3,169p 2026-09-28 ▼ -5.9% ▼ -4.7%

※ 기준주는 각 지수 최종 공표 주차. WoW는 직전 공표주, MoM은 4주 전(해당 주 미공표 시 그 이전 최근접 공표주) 대비. 출처:
SSE·KOBC·SSE/CCFC·Drewry·Baltic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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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2026-09) 전망 실측 판정

북미행 강세는 당분간 유지될 공산이 크지만, 유럽·역내 항로의 약세와 격차 확대 전망

SCFI 미주서안 MoM
▲9.2%·미주동안 MoM
▲4.8% vs 유럽 MoM

▼19.0%

—(정성)

미주 노선 강세와 유럽 노선 약세의 양극화 구도는 4분기 초까지 이어질 전망 — —(정성)

유럽 노선의 하락 방어선 확인 여부와 미주 노선의 상승 지속력이 다음 달 관전 포인트 — —(정성)

8월 말 이후의 SCFI 급등분은 9월 중순 이후 CCFI 지수 반등으로 이어질 전망
CCFI 종합 MoM

▲4.7% ✓ 적중

중동발 공급 붕괴 재조정 국면에서 아시아·유럽 중심 수요 우위 지속 전망 — —(정성)

9월 성수기 진입에 따른 반등 폭의 노선별 분화 전망 — —(정성)

벨리카고 공급 제약의 단기 지속 전망 — —(정성)

4분기 중국-유럽 화물열차 물동량 증가세 유지 전망 — —(정성)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노선 조기 완공 시 2027년 이후 영향 전망 — —(정성)

동부 폴리곤 증설·러시아 수출 화물 다변화 없이는 유라시아 회랑 정체 전망 — —(정성)

가격하한 협정 발효 시점·적용 범위 구체화 전망 — —(정성)

엘니뇨 강도에 따른 추가 흘수 조정 가능성 전망 — —(정성)

홍해 복귀 확산 시 항로 마일리지 단축 효과 전망 — —(정성)

선제 반입 효과 소진 후 4분기 실수요 기반 순증 여부 전망 — —(정성)

공급 조절 주도 장세, 홍해 복귀 확산에 따른 선복 재배치 전망 — —(정성)

미주·원양 위주 운임 협상력 선사 우위 지속 전망 — —(정성)

총 16건 전망 중 정량 검증 가능한 항목은 1건으로, CCFI의 뒤늦은 반등(스팟 상승분의 계약 운임 전이)이 그대로 들어맞은 점이
유일하게 숫자로 확인. 나머지 15건은 방향성 서술이 중심이라 이번 달 실측만으로 적중·빗나감을 가르기 어렵지만, 미주-유럽 양
극화 전망만큼은 이번 달 SCFI 미주서안 MoM ▲9.2%·미주동안 MoM ▲4.8% 대 유럽 MoM ▼19.0%라는 극명한 격차로 사
실상 재확인된 셈이며, 공급 조절 주도 장세라는 프레임 역시 이번 달 BDI MoM ▼4.7%·컨테이너 지수 보합이라는 조합으로 다
시 한번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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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황 총론

양극화와 보합의 동거 이번 달 해운 시황을 관통하는 단일 장면은 미주 항로 홀로 버티는 강세와 그 외 항로의 일제 후퇴가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 지수 141.9라는 보합권 수치 위에서 동시에 벌어졌다는 점. SCFI 미주서안이 MoM ▲9.2%, 미주동안이 MoM
▲4.8% 오르는 동안 유럽 항로는 MoM ▼19.0%로 단 한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꺾였고, KCCI 종합(MoM ▲1.9%)과 CCFI
종합(MoM ▲4.7%)이 소폭이나마 플러스를 유지한 것도 결국 미주 쪽 강세가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 수요 총량이 늘지 않은 채
항로별 명암만 갈리는 구도는 이번 달 물동량 지수의 정체와 운임-혼잡 동반 둔화라는 거시 신호와 일치.

공급측 변수가 가격을 결정하는 장세 이 양극화의 동인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측 재조정. 미주 항로는 파나마운하의 파나막스 장기
예약제 확대로 동안 항로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미중 관세 휴전과 항만 입항료 유예 전망까지 더해지며 선사들이 선복을 북미
쪽에 계속 묶어두는 유인 확대. 반대로 유럽 항로는 WCI 상하이-로테르담 구간 급락이 보여주듯 선별적 현물 운임 조정이 먼저
나타났고, 홍해 항로의 불확실성(Zim-Hapag-Lloyd 매각 보류)까지 겹치며 선사들의 선복 배치 판단이 더 보수적으로 돌아선
모습. 벌크 쪽에서는 BDI가 MoM ▼4.7%로 조정받는 동안 컨테이너 지수와의 괴리가 커졌는데, 이는 벌크에서 컨테이너로의 선
복 전용 유인이 이미 소멸했고 역내 항로(동남아 급등)만 별도의 공급 경직을 겪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 CCFI가 스팟 상승분을 3
주 시차로 추격한 것도 결국 선사들이 이번 상승을 구조적 레벨로 판단해 계약 테이블에서 서둘러 회수하고 있다는 신호.

벙커유발 비용 압박, 해상·육상 모두 타격 관세 휴전이라는 호재 이면에서 벙커유 공급난이 비용 압박을 키우고 있다는 거시 섹션
의 진단은 해운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양상. 러시아가 TSR·발트 철도망에 대한 관세를 두 배로 인상하면서 발트 구간 철도망
이 공동화되는 움직임과 겹쳐, 유라시아 화물의 일부가 육상 회랑에서 다시 해상·중앙아 우회 노선으로 밀려나는 모드 간 재배치
압력이 커지는 국면. 실제로 카자흐스탄이 한국에 미들 코리도어 투자를 요청하고 나선 것도 러시아 경유 노선의 비용 상승과 공
동화 리스크를 상쇄할 대체 축을 서둘러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어, 철도발 비용 충격이 해상·대체 육상 노선 수요로 전이
되는 연결고리가 이번 달 가장 뚜렷하게 포착된 지점.

≫ 이번 달 핵심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 지수가 141.9로 보합권에 머문 가운데 미주 항로만 홀로 강세(SCFI 미주서안 MoM
▲9.2%)를 이어가고 유럽 항로가 MoM ▼19.0%로 급락한 것은 수요 회복이 아닌 파나마운하 장기예약제·관세 휴전·러시아 철도
관세 인상 같은 공급측 재조정이 운임 방향을 가르는 구조적 요인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며, 이 양극화는 4분기 성수기 진입에도
좁혀지지 않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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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해운 시황 Container Freight · 데이터 기준 직전월 최종 공표 주차

KCCI 종합 (p) SCFI 종합 (p)

CCFI 종합 (p) WCI 종합 (USD/FEU)

벙커유 (USD/톤) 역내 항로 (KCCI)

출처: KOBC·SSE·CCFC·Drewry © Logisight — 상세 항로별 분석은 02-1~02-9 참조

▲ +1.9% MoM ▲ +2.0% MoM

▲ +4.7% MoM ▼ -0.7%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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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 KCCI — 원양 조정 속 역내·미주 항로만 강세

지수/항로 최신값 전주대비 전월대비

종합 4,678 ▼ 1.7% ▲ 1.9%

미주서안 8,000 ▲ 0.7% ▲ 11.1%

미주동안 11,294 ▲ 0.1% ▲ 7.7%

북유럽 3,751 ▼ 5.9% ▼ 16.9%

지중해 4,016 ▼ 7.7% ▼ 23.8%

중동 8,627 ▼ 1.0% 0.0%

호주 4,885 ▲ 0.9% ▲ 9.1%

남미동안 8,063 ▼ 8.0% ▲ 4.0%

남미서안 6,211 ▼ 6.6% ▼ 6.6%

남아프리카 3,819 ▲ 0.1% ▲ 1.8%

서아프리카 4,701 ▼ 1.3% ▼ 8.0%

중국 54 ▼ 3.6% ▼ 3.6%

일본 236 ▼ 0.8% ▲ 0.9%

동남아 1,391 ▲ 5.9% ▲ 17.8%

※ 2026-09-28 기준. 출처: KOBC.

미주 항로 홀로 버티는 가운데 유럽·중동 동반 후퇴
KCCI 종합지수는 4,678로 전주 대비 ▼1.7% 조정됐으나 전월 대비로는 ▲1.9% 상승한 수준 유지. 13개 항로별로는 희비가 뚜렷한데, 미
주서안 8,000(▲0.7% WoW·▲11.1% MoM)과 미주동안 11,294(▲0.1% WoW·▲7.7% MoM)는 견조한 흐름이나, 북유럽
3,751(▼5.9% WoW·▼16.9% MoM)과 지중해 4,016(▼7.7% WoW·▼23.8% MoM)은 두 자릿수 역신장 기록. 중동 8,627은 보합
(0.0% MoM), 남미동안·남미서안도 각각 ▼8.0%·▼6.6% WoW 후퇴. 반면 역내 동남아 항로는 1,391로 ▲17.8% MoM 급등하며 원양
과 뚜렷한 온도차 노출.

한중발 스프레드(KCCI−SCFI)는 종합 기준 +1,016으로 4주 전 +1,001보다 확대, 미주서안·미주동안에서도 각각 +422, +766으로 격차
추가 확대. 이는 한국발 운임이 중국 상하이발 대비 구조적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02-2의 SCFI 조정과는 다른 속도로 움직
이는 배경. 유럽·지중해 항로의 급격한 조정은 성수기 이후 수요 둔화와 수에즈 우회 선대 일부 복귀가 겹친 결과로 해석되며, 미주 항로는 상
대적으로 견조한 물동량이 운임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

≫ 유럽·지중해 조정이 깊어지는 가운데 미주·역내 항로가 KCCI 하단을 지지하는 비대칭 국면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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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SCFI — 2개월 상승세 마감…골든위크 앞두고 숨 고르기

지수/항로 최신값 전주대비 전월대비

종합 3,662 ▼ 0.7% ▲ 2.0%

미주서안 7,578 ▲ 0.2% ▲ 9.2%

유럽 2,199 ▼ 9.3% ▼ 19.0%

미주동안 10,528 ▼ 0.5% ▲ 4.8%

※ 2026-09-28 기준. 출처: SSE(상하이항운교역소).

중추절·골든위크 앞두고 물동량 선반영 둔화
SCFI 종합지수는 3,662로 전주 대비 ▼0.7% 소폭 조정되며 7월 이후 이어온 2개월 연속 상승세 마감. Linerlytica에 따르면 중
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화물량이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고, 추석 연휴 기간 극동 지역 물동량 둔화와 함께 선사들이 운임 할인을
제시하기 시작한 점이 조정의 직접적 배경. 항로별로는 미주서안이 7,578로 ▲0.2% WoW 보합권을 유지했지만, 유럽 항로는
2,199로 ▼9.3% WoW·▼19.0% MoM의 급격한 조정 기록.

미주동안도 10,528로 ▼0.5% WoW 소폭 하락했으나 전월 대비로는 여전히 ▲4.8% 높은 수준. 유럽 항로의 급락은 02-1의
KCCI 북유럽·지중해 항로 조정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중국발과 한국발 모두에서 유럽 노선 수요 둔화가 공통으로 확인되는
대목. 연휴 이후 물동량 회복 시점까지는 단기 반등보다 조정 지속 가능성이 높고, 다만 미주 항로는 연말 성수기 수요에 대한 기대
가 하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유럽 항로 조정이 깊어지는 반면 미주 항로는 연말 수요 기대로 하락 방어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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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CCFI — 계약 운임, 스팟 상승분 3주 시차로 추격

지수/항로 최신값 전주대비 전월대비

종합 1,924 ▲ 0.3% ▲ 4.7%

※ 2026-09-28 기준. 출처: SSE/CCFC.

계약-스팟 갭 축소…선사들의 가격 확신 신호
CCFI 종합지수는 1,924로 전주 대비 ▲0.3%, 전월 대비 ▲4.7% 상승하며 SCFI의 조정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동. 계약-스팟 갭
(CCFI/SCFI 비율)은 52.5%로 4주 전 51.2% 대비 상승했는데, 이는 계약 운임이 스팟 운임의 급등분을 점차 따라잡고 있다는
의미. SCFI에서 CCFI로의 전이 시차는 약 3주로 측정되며 상관계수 0.72 수준의 비교적 뚜렷한 선후행 관계 확인.

이러한 갭 축소는 단순한 통계적 수렴이 아니라, 선사들이 최근의 운임 상승을 일시적 성수기 랠리가 아닌 구조적 레벨 시프트로
판단하고 계약 테이블에서 즉시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 SCFI가 이번 주 유럽 항로를 중심으로 조정에 들어갔음에도 CCFI가 오히
려 상승한 점은 계약 운임이 과거 스팟 고점을 뒤늦게 반영하는 후행 구조이기 때문이며, 향후 몇 주 안에 CCFI 역시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 상존.

다만 계약 운임의 후행적 특성상 당장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완만한 조정이 예상되며, 한국발 운임과 직접 연동되는
02-1 KCCI의 흐름과 비교할 때 계약 기반 화주의 운임 변동 체감은 상대적으로 지연될 가능성.

≫ 계약-스팟 갭 축소 흐름이 이어지며 3분기 이후 CCFI의 완만한 후행 조정 국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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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 WCI — 상하이-로테르담 급락, 북미 항로는 견조

지수/항로 최신값 (USD/FEU) 전주대비 전월대비

종합 $4,434 ▼ 0.8% ▼ 0.7%

상하이-로테르담 $3,399 ▼ 16.9% ▼ 16.9%

상하이-제노아 $3,702 ▲ 6.2% ▼ 15.2%

상하이-LA $7,835 0.0% ▲ 9.0%

상하이-뉴욕 $10,428 ▲ 0.5% ▲ 8.8%

※ 2026-09-28 기준. 출처: Drewry.

유럽 항로 현물 운임만 선별적 조정
드류리 WCI 종합지수는 $4,434로 전주 대비 ▼0.8%, 전월 대비 ▼0.7% 소폭 하락. 항로별 편차가 두드러지는데, 상하이-로
테르담은 $3,399로 ▼16.9%의 큰 폭 조정을 보인 반면, 상하이-제노아는 $3,702로 전주 대비 ▲6.2% 반등했음에도 전월 대
비로는 ▼15.2% 낮은 수준 유지. 유럽행 항로 전반이 2개월 전 고점 대비 뚜렷한 되돌림 국면에 진입한 모습.

북미 항로는 상반된 흐름 전개. 상하이-LA는 $7,835로 보합(0.0% WoW)을 나타냈지만 전월 대비로는 ▲9.0% 높은 수준을 유
지했고, 상하이-뉴욕은 $10,428로 ▲0.5% WoW·▲8.8% MoM 상승하며 사실상 북미동안이 전체 항로 중 가장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중. 이는 02-1·02-2에서 확인된 KCCI·SCFI의 미주 항로 강세와 같은 방향이며, 유럽 항로의 조정과 북미 항로의 견조
함이 공존하는 이원화 구도 당분간 지속 가능성.

≫ 유럽 항로 조정과 북미 항로 강세의 이원화 구도가 단기적으로 지속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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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BDI — 건화물 운임 조정, 컨테이너와 괴리 확대

지수/항로 최신값 전주대비 전월대비

종합 3,169 ▼ 5.9% ▼ 4.7%

※ 2026-09-28 기준. 출처: Baltic Exchange.

벌크 약세 속 컨테이너는 역내 중심 강세 유지
BDI는 3,169로 전주 대비 ▼5.9%, 전월 대비 ▼4.7% 하락하며 건화물 시황이 한 단계 조정 국면 진입. 벌크선 운임의 약세는
케이프사이즈·파나막스 선대의 수요 둔화를 반영하는 신호로, 컨테이너 시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

BDI 하락과 컨테이너 운임(특히 02-1 역내 항로)의 동반 강세가 맞물리는 구도는 벌크선에서 컨테이너선으로의 선복 전용 유인
이 약화됐음을 의미하며, 이는 역설적으로 컨테이너 선복의 경직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을 뒷받침. 벌크 운임의 추가 조정이
이어질 경우 컨테이너 선복 압박이 단기간 내 완화되기는 어려울 전망.

≫ 벌크-컨테이너 디커플링 심화로 컨테이너 선복 경직 장기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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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 역내 운임 — 동남아 항로 나 홀로 급등

노선 최신값 전주 대비 전월 대비

한국→중국 54 ▼ 3.6% ▼ 3.6%

한국→일본 236 ▼ 0.8% ▲ 0.9%

한국→동남아 1,391 ▲ 5.9% ▲ 17.8%

※ 2026-09-28 기준. 출처: KOBC (KCCI 역내 항로 proxy).

원양 조정과 반대로 움직이는 역내 시황
KCCI 역내 항로는 원양과 뚜렷하게 엇갈린 흐름 전개. 한국-중국 항로는 54로
▼3.6% WoW·▼3.6% MoM 조정된 반면, 한국-동남아 항로는 1,391로
▲5.9% WoW·▲17.8% MoM 급등. 한국-일본 항로는 236으로 WoW
▼0.8%지만 MoM ▲0.9% 수준의 완만한 흐름 유지.

원양 항로 평균이 ▼2.2% MoM 조정된 반면 역내 항로 평균은 ▲5.0%
MoM 상승해 탈동조화 폭 -7.2%p 기록. 이는 글로벌 수요 위축보다는 선사들
의 선복 재배치가 역내 노선의 공급 축소로 이어진 결과로 해석되며, 동남아 노
선을 중심으로 한 역내 화주의 체감 운임은 원양 화주와 상반된 방향으로 전개
중. 역내 선복 재배치가 지속될 경우 이 디커플링은 단기간 더 확대될 가능성.

≫ 역내 선복 재배치에 따른 원양-역내 탈동조화 확대 국면 지속 전망

02-8 벙커유 가격 — HSFO 급등, 러시아 수출
제한도 변수

지수/항로 최신값 (USD/톤) 전주대비 전월대비

VLSFO 980 ▲ 0.8% ▲ 1.7%

HSFO 864 ▲ 8.0% ▲ 22.4%

※ 2026-09-28 기준. 출처: oneksa 주간 벙커 시세.

연료비 상승 속도가 운임 상승 속도 앞질러
벙커유 가격은 VLSFO 980(▲0.8% WoW·▲1.7% MoM), HSFO
864(▲8.0% WoW·▲22.4% MoM)로 특히 HSFO의 상승폭이 두드러진 양
상. 러시아 정부가 자국 연료 시장 안정을 위해 디젤·벙커유·경유 제조사의 수출
을 2027년 1월까지 한시 제한한다고 밝히면서, 저유황유 외 연료 수급에도 지
정학적 변수가 추가된 상황.

KCCI 종합지수의 MoM 상승폭(▲1.9%)이 VLSFO 상승폭(▲1.7%)을 소폭
웃돌아 괴리는 0.2%p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HSFO의 급등세가 이어질 경우
스크러버 장착 선대의 연료비 부담이 커지며 벙커 할증료(BAF) 조정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 러시아발 수출 제한이 장기화되면 저유황유 수급에도 간접 영향
이 미칠 수 있어 벙커 가격 변동성은 당분간 확대될 전망.

≫ HSFO 급등과 러시아 연료 수출 제한이 겹치며 벙커 할증료 조정
압력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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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 KITA 부산발 해상 운임 — 로테르담만 공시-실측 갭 확대

KITA 해상 참고운임 (부산 출발, USD), 기준 2026-09

노선 (부산 출발) TEU (USD) FEU (USD) TEU MoM FEU MoM 기준월

롱비치 6,400 7,900 ▲200 ▲300 2026-09

뉴욕 9,300 11,300 ▼100 ▲300 2026-09

로테르담 3,000 4,200 ▼380 ▼1,150 2026-09

상하이 20 30 → → 2026-09

싱가포르 550 1,000 → → 2026-09

두바이 5,100 6,600 ▼200 ▼400 2026-09

시드니 2,500 4,950 ▲250 ▲450 2026-09

로테르담만 공시-실측 갭 확대, 미주 항로는 즉시 반영
부산발 참고운임은 항로별로 KCCI와의 괴리 폭 편차가 뚜렷한 모습. 롱비치 FEU 7,900달러(MoM ▲300)는 KCCI 미주서안 8,000 대비
-1.3% 갭에 그쳐 공시운임이 시장가를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반면, 로테르담 FEU 4,200달러(MoM ▼1,150)는 KCCI 북유럽 3,751
대비 12.0%나 높아 공시운임이 최근 유럽 항로 급락분을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 뉴욕 FEU 11,300달러(MoM ▲300)는 KCCI 미
주동안 11,294와 거의 일치해(갭 0.1%) 공시-실측 정합성 최고 수준 기록.

이는 02-1에서 확인된 북유럽·지중해 항로의 큰 폭 조정이 아직 부산발 공시운임에 완전히 전이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유럽행 화주 입장에
서는 당분간 계약 협상 시 공시운임과 실제 시장가 사이의 간극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국면.

≫ 로테르담 항로의 공시-실측 갭이 당분간 유지되며 계약 협상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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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C T I O N  0 3

03
항공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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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IATA 권역별 공급·수요·적재율

IATA Air Cargo Market Analysis, 2026-05 발표분

권역 점유율 CTK YoY ACTK YoY CLF (수준) CLF (ppt)

전체(글로벌) — ▲4.0% ▼0.4% 46% ▲1.9pp

아시아태평양 35.9% ▲10.5% ▲5.3% 47% ▲2.2pp

유럽 21.4% ▲6.0% ▲3.0% 53.4% ▲1.5pp

북미 24.6% ▲5.0% ▲1.2% 40.9% ▲1.5pp

중동 13.2% ▼18.2% ▼22.9% 46% ▲2.7pp

남미·카리브 2.9% ▼2.8% ▲1.2% 37.4% ▼1.6pp

아프리카 2.1% ▲7.7% ▼9.4% 49.1% ▲7.8pp

IATA가 발표한 2026년 5월 기준 글로벌 항공화물 실적은 전체 CTK ▲4% YoY, ACTK ▼0.4% YoY로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
서 수요가 늘며 적재율(CLF)이 46%(+1.9%p)까지 올라선 모습. 점유율 35.9%로 가장 비중이 큰 아시아태평양은 CTK
▲10.5%·ACTK ▲5.3%·CLF 47%(+2.2%p)로 수요·공급이 동반 확대되며 성수기 진입을 선행하는 양상이고, 유럽은 CTK
▲6%·ACTK ▲3%·CLF 53.4%(+1.5%p)로 전 권역 중 가장 높은 적재율 유지. 북미는 CTK ▲5%·ACTK ▲1.2%·CLF
40.9%(+1.5%p)로 완만한 개선.

공급 위축이 적재율을 끌어올리는 역설적 구간이 뚜렷한 곳은 중동과 아프리카. 중동은 CTK ▼18.2%·ACTK ▼22.9%로 수요·
공급 모두 두 자릿수 역신장했지만 공급 감소폭이 더 커 CLF는 46%(+2.7%p)로 오히려 개선됐고, 아프리카는 ACTK ▼9.4%
에도 CTK ▲7.7%를 지켜내며 CLF가 49.1%(+7.8%p)까지 급등해 전 권역 최대 상승폭 기록. 이는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는
중동 노선의 공급 제약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권역 운임이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아시아
태평양 중심의 수요·공급 동반 확대는 4분기 성수기 진입과 맞물려 전반적 적재율 상승 기조가 이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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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KITA 인천발 항공 운임

KITA 항공 참고운임 (인천 출발, KRW(원/kg)), 기준 2026-09

노선 (인천 출발) +100kg +300kg +500kg 100kg MoM 기준월

시카고 10,750 10,750 10,750 ▲60 2026-09

로스엔젤레스 8,640 8,607 8,573 ▼975 2026-09

프랑크푸르트 8,096 7,550 7,516 ▼384 2026-09

홍콩 2,580 2,555 2,530 ▲260 2026-09

상하이 2,525 2,513 2,488 ▲188 2026-09

두바이 8,000 7,900 7,700 ▲770 2026-09

시드니 7,250 7,250 7,250 ▲1,438 2026-09

2026년 9월 기준 KITA 인천발 참고운임은 노선별로 뚜렷한 명암. 미주는 시카고 100kg 1만750원(MoM ▲60원)으로 보합 수
준인 반면 로스앤젤레스는 100kg 8,640원(MoM ▼975원)으로 조정됐고, 유럽 프랑크푸르트도 100kg 8,096원(MoM
▼384원)으로 하락. 반대로 단거리·중거리 노선은 일제히 상승. 홍콩 100kg 2,580원(MoM ▲260원), 상하이 100kg 2,525
원(MoM ▲188원)에 이어 두바이는 100kg 8,000원(MoM ▲770원), 시드니는 100kg 7,250원(MoM ▲1,438원)으로 전
노선 중 가장 큰 상승폭.

권역 운임지수 역시 북미 1만9,827.5원으로 최고 수준을 지키는 가운데 중국은 3,456.88원으로 최저를 기록해 노선 간 격차 유
지.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하락과 중동·오세아니아·중국 단거리 노선의 상승이 교차하는 구도는 거리 비대칭적 모달 시프트
를 반영하는 흐름으로, 4분기 성수기 진입 이후 단거리·중동 노선 중심의 추가 강세와 장거리 노선의 완만한 조정이 병행될 전망.

(KITA 공시 참고운임이며 실제 계약 운임과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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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TAC/BAI 항공 운임 보조 추세

항공유 (Jet Fuel) 가격 WoW

글로벌 평균 $185.43/bbl ▼4.9%

노선 최신값 (USD/kg) MoM YoY 기준월

프랑크푸르트→북미 2.38 ▼5.9% MoM ▲12.3% YoY 2026-08

홍콩→유럽 4.58 ▼3.8% MoM ▲7.5% YoY 2026-08

홍콩→북미 6.98 ▲0.3% MoM ▲31.9% YoY 2026-08

2026년 8월 기준 TAC Index는 홍콩→북미가 kg당 6.98달러(MoM ▲0.3%, YoY ▲31.9%)로 압도적 강세를 이어간 반면,
홍콩→유럽은 4.58달러(MoM ▼3.8%, YoY ▲7.5%), 프랑크푸르트→북미는 2.38달러(MoM ▼5.9%, YoY ▲12.3%)로 상
대적으로 둔화. 아시아-북미 노선만 나 홀로 강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데이터센터 투자 붐. 항공물류 컨설팅사 Aevean에 따르면
GPU·서버·네트워킹 장비 등 하이퍼스케일러 관련 화물이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하루 33편 규모의 전세기로 수송되고 있으며, 이
는 올해 들어 항공화물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 반면 같은 시기 EU는 역직구 소액면세 제도를 폐지하고 건당 3유로 정액관세
를 도입하면서 EU행 전자상거래 물량이 두 자릿수 역신장해 아시아-유럽 노선의 상대적 부진과 대비.

수요 측면의 또 다른 변화는 화주들의 계약 행태 전환. Xeneta 집계에 따르면 9월 글로벌 항공화물 스팟운임은 kg당 3.10달러
(YoY ▲27%, MoM ▲2%)로 79월 3개월 연속 수요가 YoY 56%대 성장했고, 공급 증가는 YoY ▲2%에 그치며 동적 적재율
이 62%(+2%p)까지 상승. 이 과정에서 중동 정세 불안으로 브렌트유가 분쟁 이전 대비 약 두 배 수준까지 치솟은 점이 비용 부담
으로 작용했고, 신규 계약의 60%가 3개월 이하 단기계약으로 체결되는 등 화주들이 장기 고정계약 대신 유동적 가격조건을 선호
하는 흐름이 뚜렷. 공급 증가세가 제한적인 가운데 성수기 수요만 꾸준히 확대될 경우, 아시아-북미 노선을 중심으로 한 운임 강세
와 단기계약 중심의 유동적 협상 구도가 4분기 내내 이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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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C T I O N  0 4

04
철도 시황 (TCR·TSR·유라시아)

L
O

G
IS

IG
H

T
 M

O
N

T
H

L
Y

 I
N

T
E

L
L

IG
E

N
C

E
 ·

 V
O

L
.1

0
 ·

 O
C

T
O

B
E

R
 2

0
2

6

© 2026 Logisight Maritime Intelligence monthly-analysis-2026-10 · 19



04-2 러시아 TSR·중앙아 회랑

러시아철도공사(RZD)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8월 누계 철도화물 수송량이 13.3억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5.4% 늘어난 가
운데, 러시아-중국 구간 컨테이너 수송은 ▲12.8% YoY 증가한 240만TEU를 기록. 양방향 물동량이 동시에 확대되는 흐름이지
만 내용 구성은 뚜렷하게 엇갈리는 모습.

1<del>8월 철도화물량

13.3억톤
컨테이너 수송량

240만TEU
러시아→중국 물동량

1.135억톤
중국→러시아 물동량

1,670만톤

Russian Railways, 2026년 1</del>8월 누계 기준(SeaNews)

러시아→중국 구간은 석탄(7,140만톤, ▲6.1%)·철광석(1,050만톤, ▼1.6%)·원유 및 제품(880만톤, ▲4.3%)·비료(410만톤,
▲8.4%) 등 자원 중심으로 1.135억톤(▲3.7% YoY)을 기록한 반면, 중국→러시아 구간은 화학제품(340만톤, ▲17.4%)·소비
재(240만톤, ▲23.3%)·비철광석(150만톤, ▲13.3%)에 더해 자동차 및 부품이 ▲55.6% 급증하며 1,670만톤(▲18.3%
YoY)으로 더 가파른 성장세. 해상항만 경유 물량은 9,200만톤(▲9%)으로 늘어난 반면 육상 국경통상구 경유는 3,820만톤
(▼2.6%)으로 줄어, 육로 병목을 우회해 극동 해상-철도 복합루트로 화물이 분산되는 흐름이 가시화. 실제로 칭다오-보스토치니
간 신규 정기 컨테이너 서비스(월 2항차, 운송기간 4~5일)가 개설되며 이 전환을 뒷받침.

같은 기간 중앙아시아 중간회랑(트랜스카스피 국제운송로·TITR)은 8개월 누적 4만4000TEU로 전년동기 대비 ▲58% 급증.
카자흐스탄 철도공사(KTZ)는 2025년 순이익이 2.1배로 늘고 수송회전량 ▲7%·통과물동량 ▲20%를 기록했으며, 2030년까
지 100억달러 규모 현대화 투자 중 절반가량을 이미 집행. 특히 중국과의 세 번째 국경통과 노선이 될 아야고즈-바흐티 구간
(300km) 완공 시 카자흐스탄-중국 간 수송능력이 연간 5,500만톤에서 1억톤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악타우항 준설(목표 2026
년 말 완료)은 중간회랑 물동량을 최대 ▲30% 끌어올리고 해상구간 비용을 10~15% 낮출 것으로 기대. 카자흐스탄 정부가 최근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에서 한국 측에 중간회랑 투자 참여를 공식 제안한 점도 이 노선이 러시아 의존형 TSR을 넘어 다변화된
국제 투자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

≫ 러시아-중국 축은 자원 수출과 소비재·자동차 부품 수입이 맞물리며 당분간 확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나, 육상 국경 정체는 극동 해
상-철도 복합루트로의 전환 압력을 지속할 공산. 동시에 카자흐스탄 중간회랑은 인프라 투자와 다국적 자본 유치를 발판으로 러시아
경유 의존도를 낮추는 대안 축으로 자리잡는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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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러시아 관세 두 배 인상에 발트 철도망 공동화

러시아가 올해 6월 1일부로 라트비아행 철도화물 관세를 두 배로 인상하면서 발트해 연안국 철도 물동량이 급격히 위축. 핀란드
VR 로지스틱스는 물동량이 전년 대비 ▼7.2% 줄었고, 핵심 핀란드-러시아 접경 운영사 North Rail은 인력을 절반으로 감축. 라
트비아는 2026년 1~7월 누계 철도화물이 전년동기 대비 ▼20% 감소했으며, 7월 단월 감소폭은 ▼25%를 넘어서는 등 하락세
가 오히려 가팔라지는 모습.

핀란드 VR 물량감소

7.2%
라트비아 1-7월 감소

20%
라트비아 7월 감소폭

25%
라트비아 10년 누적감소

85%

Finland VR Logistics·Latvian Railways(RailFreight), 2026년 기준

이번 관세 인상은 지난 10년간 약 ▼85% 줄어든 라트비아 통과물동량의 구조적 쇠퇴 흐름 위에 추가 타격을 더한 조치로, 2022
년 이후 서방 제재와 러시아의 동방 중심 무역 재편이 겹치며 발트 경유 노선의 입지가 지속적으로 축소돼 온 연장선. 동시에 04-
2에서 확인되는 러시아-중국 철도 교역 확대(중국발 물동량 ▲18.3% YoY)는 러시아가 서유럽 방향보다 동아시아 방향으로 물
류 자원을 재배분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며, 발트 경유 노선에 대한 관세 압박은 이러한 방향 전환을 가속화하는 정책 수단으로 작
용하는 모습. 핀란드 국내 산업 수요 둔화까지 겹치며 VR 측 물량 감소는 관세 요인과 내수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복합적 결과.

≫ 단기적으로는 발트 3국 철도 운영사들의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이 추가로 이어질 공산이 크며, 라트비아·핀란드 경유 물동량의 반
등 계기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 러시아의 관세 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경우 발트 경유 노선의 위축은 구조적 장기화 국면으로 굳어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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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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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 미중 관세 휴전…항만 입항료 유예 전망에 태평양 항로 숨통

지난주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서 무역 휴전이 2개월 연장되고 일부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 인하가 합의되면서, 한국發 대미
수출 화주들이 촉각을 세워온 항만 입항료(포트콜 수수료) 부과 유예까지 가시권에 들어오는 국면.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Freightos 주간 분석에 따르면 선사들은 이를 선반영해 운임 조정에 나서는 모습이며, 아시아-북미 항로의 스팟 운임과 미 서안
항만 물동량이 동시에 반등하는 신호 뚜렷.

서안행 FEU 운임

8,400달러
롱비치 5월 물동량

842,030TEU
수입 컨테이너 증가율

40%

Freightos(10월 1주)·Port of Long Beach(5월 기준) 보도 종합

서안행 운임은 주간 기준 ▲4% WoW 상승한 FEU당 8,400달러 기록. 롱비치항은 5월 한 달간 84만 TEU를 처리해 전년 동월
대비 ▲31.7% YoY 급증, 역대 5월 중 세 번째로 바쁜 달 기록. 특히 수입 컨테이너 ▲40% YoY 급증은 관세 휴전 발표 이전부터
선제 재고 확보 수요가 누적돼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단순한 무역 긴장 완화 효과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수요 회복
동반으로 해석.

≫ 다만 중추절·골든위크 이후 통상적인 수요 둔화 시즌이 겹치는 가운데, 극동 항만 체선과 블랭크 세일링, 높은 벙커유 가격이 운임
하락을 제한하는 하방 지지선으로 작용 중인 점이 변수. 입항료 유예가 공식화되기 전까지는 선사들의 가격 책정이 보수적으로 유지
될 가능성이 높고, 춘절 전 수요 반등 시점까지 운임 바닥이 예상보다 높게 유지되는 국면이 이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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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 파나마운하 파나막스 장기예약제 확대…동안 항로 예측가능성 제고

파나마운하청이 20232024년 가뭄발 통항 제한으로 홍역을 치른 이후 처음으로 파나막스 갑문까지 장기 슬롯 예약제(LoTSA)
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아시아-미 동안 항로를 이용하는 한국 화주들의 스케줄 예측가능성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 마련.
2027년 14월 통항분을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이라는 점에서 당장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네오파나막스에 이어 파나막스까지 예
약 메커니즘이 확장된 점은 구조적 의미 부각.

파나막스 예약 패키지

51개
배정 통항 슬롯

288건
슬롯당 기준가

60,000달러
일일 네오파나막스 통항

10항차

파나마운하청 발표, 2026-10 기준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올해 들어 수위 조건이 충분히 개선되면서 8월 말 도입됐던 통항 제한이 해제되고, 10월 중순부터 네오파
나막스 일일 통항이 10항차로, 최대 흘수도 49피트로 각각 회복된 점. 파나막스 패키지는 51개, 288개 슬롯(북향 147·남향
141)이 11월 24일 밀봉입찰로 배정되며 슬롯당 기준가는 6만 달러로 책정. 가뭄 리스크가 상존하는 운하 특성상 운임·스케줄 불
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수급 관리 장치로 풀이.

≫ 다만 엘니뇨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우기 후반부 강수량에 따라 올가을 회복된 통항 조건이 다시 축소될 가능성
상존. 장기예약제가 확산될수록 현물 슬롯 확보 경쟁은 완화되겠으나, 동시에 기준가 인상이 운하 통항 비용의 구조적 상승으로 이어
질 수 있어 아시아-미 동안 항로 원가 구조에 중장기적으로 반영될 변수로 남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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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 흔들리는 홍해 항로…Zim-Hapag-Lloyd 매각 보류가 키운 불확실성

이스라엘 정부가 Zim의 Hapag-Lloyd 매각 승인 여부를 30일간 추가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홍해·수에즈 항로 통항 재개를
둘러싼 선사들의 셈법이 다시 복잡해지는 상황. Linerlytica에 따르면 이번 보류는 Hapag-Lloyd와 이스라엘계 사모펀드 FIMI
가 매각안에 대한 현지 반대 여론을 반영해 조건을 수정할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이며, 같은 시점 Hapag-Lloyd가 홍해 통항 관
련 기존 방침을 재차 변경한 사실도 함께 확인.

두 사안은 표면적으로 별개지만, 공통적으로 홍해·지중해 권역을 둘러싼 선사들의 의사결정이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점을 보여준
다는 데 의미. 2023년 후티 반군 공격 이후 선사들은 수에즈 통과와 희망봉 우회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입장을 바꿔왔고, 그때마
다 항해일수와 연료비 구조가 달라지며 아시아-유럽 항로 운임의 변동성을 키워온 전례. Zim 매각이 성사될 경우 아시아-유럽 항
로의 선복 배분과 가격 결정력 구도 자체가 재편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

≫ 매각 협상의 최종 결론과 홍해 통항 방침의 향방이 모두 불투명한 현재로서는, 아시아-유럽·중동 항로를 이용하는 한국 화주·포워
더 입장에서 운임과 리드타임 양쪽에 걸친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 이달 말 보류 기한이 재차 도래하는 시점에 매
각 승인 여부와 홍해 통항 방침이 함께 재확인될 가능성이 높아, 11월 초 아시아-유럽 항로 공급 구조 재편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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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지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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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관세 휴전 이면의 벙커유 공급난…비용 압
박 가중

본 장은 운임·용선·벙커·통관 선행지표를 종합해 거시·지정학 환경이 해운·물류
비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 10월 시장의 표면은 미·중 무역 휴전 연장으로
안정세를 띠지만, 그 이면에서는 벙커유 공급망이라는 별개의 비용 충격이 누적
되는 국면.

홍해 항로에서는 예멘 내 후티 반군의 진격이 2주간 이어졌음에도 선사들의 수
에즈 재진입 흐름이 꺾이지 않는 역설적 현상이 관측. COSCO와 OOCL이 잇
따라 수에즈 운항을 재개하며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소속 선사들이 희망봉 우회
를 고수하는 유일한 그룹으로 남게 됐으며, Hapag-Lloyd 역시 홍해 운항 재개
방침을 재검토. 지정학적 위험도는 낮아지지 않았지만 선사들의 위험 감내 임계
값이 한 단계 낮아진 양상으로, 이는 단일 선사의 전술적 결정이라기보다 업계
전반의 보험·용선 비용 계산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할 여지.

동시에 글로벌 벙커유 시장은 구조적 타이트화 국면에 진입한 모습. 러시아 정
부가 자국 제조사의 경유·벙커유·가스오일 수출을 2027년 1월까지 한시 금지
하면서 공급 측 압박이 가중됐고, 러시아·중동 정제시설에 대한 공격과 파업, 탱
커 운항 제한이 겹치며 정제사들이 경유 등 고부가 제품 생산을 우선하는 쪽으
로 선회한 결과 벙커유 공급이 상대적으로 희생되는 구조. 로이터 집계 기준 싱
가포르·ARA·푸자이라 등 주요 거점의 벙커유 재고가 3년 평균 대비 약 ▼30%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점은 이 공급난이 일시적 교란이 아니라는 방증. 여기에
중국이 자국 정제능력과 수출을 줄이는 움직임까지 맞물리면서, 트럼프-시진핑
회동에 따른 관세 완화·항만 입항료 유예 기대가 운임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더
라도 벙커유 할증(BAF) 경로를 통한 비용 압박은 당분간 상쇄되기 어려운 구
조.

≫ 관세 완화에 따른 운임 하방 압력과 벙커유 공급난에 따른 비용 상
방 압력이 충돌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운임 하단이 예상보다 높게 유지
될 가능성

06-2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 지수 141.9…보
합권 정체

RWI/ISL 컨테이너 처리량 지수 기준 글로벌 물동량은 141.9를 기록해 전월 대
비(MoM) ▲0.1% 상승에 그치며 사실상 정체 국면에 머문 것으로 집계. 중추
절·골든위크를 앞둔 선적 선반영 효과가 9월 중 상당 부분 소진된 영향으로, 수
치 자체는 미세한 플러스지만 확장 국면으로 보기는 어려운 수준.

극동발 중추절 연휴로 화물 출하가 이미 둔화되기 시작했고, 선사들이 운임 할
인을 제시하고 나선 점은 물동량 측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음을 뒷받침. 다만 극
동 항만의 혼잡은 여전히 상존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물동량 지수의 보합
흐름과 별개로 선복 공급 측 제약이 일부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 즉 수요 측 신
호와 공급 측 신호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혼재 국면으로, 단일 지표만으
로 시장 방향을 단정하기 어려운 시점.

골든위크 이후 수요는 추가로 냉각될 개연성이 높고, 그 다음 분기점은 춘절을
앞둔 재입고 수요의 회복 속도가 관건. 블랭크 세일링과 극동 항만 적체, 높은
연료비가 동시에 작용하는 한 물동량이 둔화되더라도 운임 하단이 급격히 무너
지지 않을 전망.

≫ 물동량 지수는 당분간 보합권에서 춘절 재입고 수요 재개 시점을
관전 포인트로 삼는 국면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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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운임-혼잡 동반 둔화…수급 신호는 보합권

지역 지수 전월 대비 YoY

글로벌 종합 141.9 ▲0.1% —

항만 혼잡도

항만 median 대기 WoW 혼잡도

Ningbo (아시아) 1.6일 ▼9% 보통

Shanghai (아시아) 0.9일 ▼37% 낮음

Jebel Ali (중동) 0.4일 ▲236% 낮음

Busan (아시아) 0.3일 ▼13% 낮음

Singapore (아시아) 0.2일 ▼41% 낮음 · 롱테일

Los Angeles (북미) 0.1일 ▲50% 낮음

New York (북미) 0.1일 ▲50% 낮음

Long Beach (북미) 0.1일 ▼43% 낮음

Rotterdam (유럽) 0.1일 ▲0% 낮음

Gdansk (발틱) 0.1일 ▼65% 낮음

Hamburg (유럽) 0.0일 ▼50% 낮음

혼잡-운임 교차 신호는 '보합권(신호 약함)'으로 집계돼, 공급 조절 주도나 실수요 회복 어느 한쪽으로도 뚜렷하게 쏠리지 않는 전
환기적 국면.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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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WoW

-0.7%
항만혼잡도 WoW

-12.5%
물동량지수 MoM

+0.1%

RWI/ISL Container Throughput Index·Linerlytica Market Pulse, 2026-10 기준

항만 혼잡도가 전주 대비(WoW) ▼12.5% 낮아진 반면 운임은 ▼0.7% 하락에 그쳐, 혼잡 완화 폭에 비해 운임 하락 폭이 훨씬
완만한 비대칭이 확인. 통상 혼잡이 빠르게 풀리면 선복 공급 여유가 회복되며 운임도 그에 비례해 조정되는 경로를 밟는데, 이번
에는 그 전가가 제한적. 이는 홍해 항로의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벙커유 공급난에 따른 비용 상방 압력이 운임 하단을 지지하는 버
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06-1의 진단과 같은 방향. 동시에 물동량 지수가 전월 대비(MoM) ▲0.1% 상승에 머문 점은 실수요
가 뚜렷이 회복됐다고 보기엔 근거가 약해, 현재 국면을 '실수요 회복'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공급 측 비용 요인이 운임 하단을 방어
하는 가운데 수요는 계절적 둔화 초입에 머문 혼재 국면으로 판단하는 편이 타당.

골든위크 이후 물동량 추가 둔화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벙커유발 비용 압박이 지속될 경우, 운임은 물동량 둔화 폭만큼 떨어지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일 개연성. 다음 달 관전 포인트는 항만 혼잡도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운임 하단이
계속 방어되는지 여부로, 이는 공급비용 요인의 지속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

≫ 혼잡 완화와 운임 하락의 비대칭이 지속될 경우 공급비용발 하방 경직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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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C T I O N  0 7

07
이달의 프레임 —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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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운임이 스팟을 쫓아가는 속도, 10월 시장을 규정하는 단일 신호

2026년 10월 시장은 스팟 급등분이 계약·공시 운임으로 넘어가는 속도 그 자체가 화두로 부상한 한 달 한중발 스프레드는 종합
기준 KCCI 4,678과 SCFI 3,662의 차이로 +1,016을 기록해 4주 전 +1,001 대비 ▲확대. 미주서안은 +422로 4주 전 +263
대비 ▲확대, 미주동안은 +766으로 4주 전 +436 대비 ▲확대 폭 뚜렷. 이는 한국발 운임이 중국발 대비 더 가파르게 오르며 상
대적 강세를 굳히고 있다는 의미.

계약-스팟 갭은 CCFI/SCFI 비율 기준 52.5%로 4주 전 51.2% 대비 ▲상승. 비율 상승은 계약 운임이 스팟을 따라잡으며 갭이
좁혀지는 중임을 의미. SCFI에서 CCFI로의 전이 시차는 3주, 상관계수는 0.72로 집계. 이는 스팟 급등분이 약 3주의 시차를 두
고 계약 테이블로 넘어가는 경로가 뚜렷함을 뒷받침하며, 선사들이 이번 상승을 일회성 변동이 아니라 계약에 즉시 반영할 만한 수
준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

KITA 공시운임과 KCCI 실측치의 괴리는 항로별로 뚜렷한 편차. 롱비치는 KITA 7,900 대 KCCI 8,000으로 갭 -1.3%, 뉴욕은
KITA 11,300 대 KCCI 11,294로 갭 0.1%에 불과해 미주 항로는 공시와 실측이 거의 동조화. 반면 로테르담은 KITA 4,200 대
KCCI 3,751로 갭 12.0%에 달해, 유럽 항로는 공시가 실측 상승분을 아직 따라잡지 못한 후행 구간에 머무르는 중.

원양-역내 탈동조화도 같은 흐름을 뒷받침. 원양 항로 평균은 전월 대비 ▼2.2% 하락한 반면 역내 항로 평균은 전월 대비
▲5.0% 상승해 탈동조화 폭이 -7.2%포인트로 확대. 이는 운임 충격의 전이 경로가 수요 위축이 아니라 선복 재배치에 가깝다는
의미이며, 원양 화주와 역내 화주가 체감하는 시황도 뚜렷하게 갈리는 국면.

반대로 조정 가능성도 존재. 벙커유-운임 괴리는 KCCI 종합 전월 대비 ▲1.9% 상승과 VLSFO 전월 대비 ▲1.7% 상승의 차이로
0.2%포인트에 불과. 이는 이번 상승분이 선사 마진 확대보다는 연료비 전가 성격에 가깝다는 해석을 뒷받침하며, 괴리폭이 좁은
만큼 공급측 주도 프레임을 단정하기는 이른 시점.

이러한 가운데 육상 회랑에서도 구조 변화가 포착되는 양상. RailFreight 보도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EU행 철도 화물 수송 구간에
서 수개월간 이어질 두 건의 폐쇄 공사를 진행 중이며, 이는 유럽-튀르키예 간 철도 수송력에 당분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같은 매체 보도로 아랍에미리트에서는 Etihad Rail이 AD Ports Group과 함께 아부다비-푸자이라 구간 화물 서비스를 새로 개
통, 키르기스스탄 철도공사는 Wabtec 기관차 10대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중앙아시아·중동권 철도 인프라 확충이 해상
운임 변동과 별개로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

다음 달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

첫째, 계약-스팟 갭이 추가로 축소되는지 여부. CCFI/SCFI 비율이 현재 52.5%에서 더 상승한다면 3주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계약 전이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판단 가능.

둘째, 벙커유-운임 괴리가 현재 0.2%포인트에서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괴리가 커진다면 원가 전가를 넘어 선사 마
진 확대 국면으로 해석할 근거 확보, 반대로 좁은 수준이 유지된다면 이번 상승이 비용 요인에 기인한다는 해석에 힘이 실릴 전망.

셋째, 유럽 항로의 KITA-KCCI 갭이 현재 12.0%에서 좁혀지는지 여부와 튀르키예 철도 폐쇄 구간의 복구 일정. 두 변수 모두 유
럽행 화물의 공시-실측 동조화 시점을 가늠하는 지표로 작용.

결론적으로 10월 시장은 스팟 상승분이 계약과 공시로 번지는 전이 국면이 핵심이며, 원양과 역내, 유럽과 미주 항로 간 반영 속도
격차가 공존하는 장세. 단기적으로는 계약 갱신을 앞둔 화주 입장에서 CCFI 전이 시차와 유럽 항로의 공시 후행폭을 함께 점검할
필요. 중장기적으로는 역내-원양 탈동조화가 지속될 경우 항로별로 차별화한 선복 확보 및 계약 전략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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